
최태원, SK C&C 주식 대량매각
9월30일 시간외매매로 200만주를 2900억원에 … 소버린 후유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SK C&C 주식 200만주를 2900억원에 전격 매각해 주목되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9월30일 개장 전 시간외 매매를 통해 SK C&C 보유 지분 44.5% 중 4.0%

지분을 하나은행에 매각했다.

최태원 회장의 주식 매각으로 SK C&C는 전날보다 1만1500원(7.35%) 급락한 14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

다.

전날 SK C&C 종가인 15만6500원을 적용하면 3130억원 상당의 SK C&C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SK측은 “1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주식을 할인해 매각했으며, 매각금액은 2.900억원 안팎으로 파

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차입금 상환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상속세 때문에 차입을 많이 했고 <소버린

사태>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당액을 차입하는 등 부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6-8월 SK C&C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거액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8월17일에는 SK C&C 보통주 66만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을 빌렸으며, 6월24일에도 주식 45만주

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당시 2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금액은 최대 83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0년 9월14일에도 SK C&C 보통주 401만696주를 담보로 우리투자증권에서 2000억원 이상을 빌린 적이

있다.

증권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SK그룹이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자 관계에 있어 하나은행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의 SK C&C 지분율은 44.5%에서 40.5%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씨의 지분 10.5%는 변동이 없어 동생의 지분을 포함하면 51.0%로

경영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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